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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한 술로 상처 소독할 수 있을까?항공기, 떠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?

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칼새는 

최대 10개월까지 땅에 내려오지 

않고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. 그렇

다면 인간이 발명한 항공기가 하

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

나 될까? 

현재 모든 종류의 항공기 중에서 

가장 오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

항공기는 민간항공기가 아닌 군

사용 조기경보기이다. 조기경보

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장시간 공중에서 

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집해야 하기 때

문에 최대한 하늘에서 오래 머물러야 한

다. 공중에서 연료를 재공급 받아도 최대 

22시간 정도 하늘에서 머무를 수 있다. 연

료는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지만 엔진

오일이 버틸 수 있는 한계시간이 22시간 

정도이기 때문이다.

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 민간 항공기들

은 가장 큰, 그러니까 연료를 가장 많이 넣

을 수 있는 항공기도 지구 반 바퀴를 채 돌

지 못한다. 지구의 둘레는 남북극을 가로

지를 경우 4만7㎞, 적도를 가로지를 경우

는 4만76㎞에 달한다.

현존하는 가장 큰 민항기지만 생산을 중

단하기로 한 에어버스사의 A380이나 장

거리 운항의 대표기종이었던 보잉사의 

B747도 최대 항속거리는 1만5,000㎞를 

넘지 못한다. 지구 둘레의 절반도 채 못 

날아간다는 말이다.

B747의 경우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싣고 

최장 비행 가능시간은 15시간이 한계이

다. 운항 중 연료 소모로 기체의 하중이 

가벼워 지는 것을 전제로 통상 14시간 14

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. 운항거리는 제

조사 주장으로는 1만4,000㎞까지 가능

하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만1,000

㎞(서울-뉴욕) 정도의 거리를 비행하는 

것이 최대라고 할 수 있다.

A380은 운항거리가 B747보다 조금 더 

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제조사는 1만

5,000㎞를 한 번에 운항할 수 있다고 주

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웃지 못할 일

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. 대표적인 

사례가‘술 소독’이다. 

지난달 24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

면 술로 소독하는 것을 공식화 하면

서 세계인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

한 나라는 일본이다. 일본 후생노동

성은 지난달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

쏟아지면서 의료계에서 소독용 알코

올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알코올 

도수가 높은 술을 소독에 사용할 수 

있는 특례를 인정했다.

이런 일도 있다. 코로나19의 확산을 

막기위해 대규모 유흥업소나 클럽 등

이 자발적으로 휴업하자 갈 곳을 잃

은 청춘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

시하고“우리는 젊어서 면역력이 좋

아 안 걸릴 것이다.”,“바이러스는 술

로 소독하면 된다.”며 삼삼오오 모여

서 술을 마셔대는 것이다. 

상황이 이쯤 되자 세계보건기구

(WHO)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

진화에 나섰다. 지난달 14일 WHO 

유럽지부는 홈페이지에“도수가 높

은 술을 마시면 바이러스를 사멸 시

킬 수 있다는 위험하고 잘못된 정보

가 돌고 있다.”면서“전혀 그렇지 않

다.”고 공지했다.

술에 소독제로 쓰이는 알코올이 포

함된 것은 맞지만, 알코올 농도가 낮

기 때문에 소독용으로는 효과가 없

다.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어느 정

도 효과가 있겠지만, 2차 세균 감염 

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 권할 만

한 일이 아니다.

술을 소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

한 일본 후생노동성은“알코올 농도

가 70%에서 83%의 술을 소독액 대

신 사용할 수 있다.”고 밝혔다. 이 말

은 알코올 도수가 낮거나 너무 높은 

술은 안된다는 말과 같다. 왜 그럴까?

알코올 100%는 오히려 소독 효과

가 없다.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

소독제는 농도 70~75%로 희석된 

액체로 나머지 25~30%는 물이다. 

100% 알코올로 세균을 죽이지 못하

고 70%로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알코

올의 살균 원리 때문이다.

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알코올은 에

탄올(에틸알코올 C5H5OH)인데, 이 

에탄올은 삼투 능력이 좋아 세균 표

면의 막을 잘 뚫고 들어간다. 에탄올

이 세균 막을 뚫고 들어가 세균의 단

백질을 응고 시켜 죽이는 원리이다.

그런데 100% 에탄올은 단백질을 

응고 시키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 세

균 표면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응고 시

킨다. 이 때문에 세균 표면에 생긴 단

단한 막을 에탄올이 뚫지 못해 세균 

내부 단백질까지 침투하지 못한다. 

그래서 효과적인 살균 작용이 일어

나도록 하기 위해 100%의 에탄올에 

물을 섞어서 농도를 70~75%까지 떨

어뜨리는 것이다.

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로 상처를 소

독해야 한다면 알코올 도수가 70도

는 넘어야 한다는 말이다. 물론 그것

도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. 그렇

다고 비싼 술을 사서 손 씻는 데 사용

한다면 술이 비누를 대신한 셈이니 

배보다 배꼽이 한참이나 더 큰 상황

이라 아니할 수 없다. 

물론 독한 술도 마시면 소독의 효과

를 기대할 수 없다. 

장하지만 B747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

로 1만3,000㎞ 정도가 최대인 것으로 알

려졌다.

에어버스사와 보잉사가 서로의 항공기

를 자랑하며 수십년 간 경쟁했지만 결국 

두 항공기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. 오히려 

덩치가 더 작지만 운항거리가 더 길고, 더 

빠른 가성비가 높은 항공기들이 속속 등

장했기 때문이다.

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B777-200LR 

기종의 경우 운항거리가 1만8,000㎞ 정

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한 번에 이 정

도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면, 이론적으로

는 지구상 어디든 직항으로 운항할 수 있

게 된다. 현재 가장 긴 시간을 운항하는 

항공편은 싱가폴-뉴욕 구간이다. 싱가

폴항공이 A340-500 기종을 투입해 약 

1만6,700㎞의 거리를 최대 18시간 45분 

동안 비행한다.

따라서 민간 항공기가 한 번의 급유로 

날아갈 수 있는 최대 비행거리는 약 1만

6,700㎞이고, 민간 항공기가 하늘에 떠 

있을 수 있는 최대 체공시간은 19시간 정

도라고 할 수 있다.

항속거리가 2만㎞ 정도되는 민항기가 

개발된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

지구 반대편 국가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

있겠지만 그럴 경우 최소 20시간 이상을, 

거의 만 하루 정도의 시간을 좁은 항공

기 속에서 보내야 해 그 고통도 만만치 않

을 것이다. 

미 공군의 E-3A 공중 조기경보기


